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미코바이오메드, 특허청 ‘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’ 인증 2회 연속 획득 

▶ 각종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선 심사 및 정부지원사업 심사 우대 가점 특혜 

▶ 기술 개발 증진 사내 분위기 생성…다양한 산업재산권 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할 것 

 

미코바이오메드(214610, 대표이사 김성우)가 최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

보상 우수기업으로 2회 연속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. 

 

직무발명이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한 것으로 기업은 해당 발명을 

승계해 특허를 취득한다. 이 과정에서 산업재산권을 개발한 임직원에게 지원과 보상을 모범적으

로 실시한 기업을 선정 및 인증하는 제도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다.  

 

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앞으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뿐 

아니라 4~9년차 등록료를 20% 추가감면 받는다. 또한 특허청,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

을 신청 시 심사 우대 가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

 

미코바이오메드는 이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평가 대상기간이었던 2020년~2021년 동안 특허 

출원 16건, 등록 20건 등에 대한 임직원 보상을 진행했다. 이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, 식중독, 

지카 바이러스 등 주요 진단 시약에 대한 특허가 포함돼 있다. 

 

미코바이오메드 김성우 대표는 “최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체외진단의료기

기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연구 성과에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연구개발 역량

을 강화했다”며 “이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신기술 개발 및 지식

재산권 창출에 투자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전했다.  


